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2년 6월 7일 (화)




	
부산 유일의 디자인 전문 전시
2022 부산디자인위크 6월 9일 부산 벡스코서 개막


	◇ 6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로컬 디자인’을 키워드로 디자인 전문 전시 부산에서 개최

◇ 부산, 경남 지역 브랜드와 디자인 전문 스튜디오 200여개사 360부스 규모로 참가

◇ 제품/패션 디자인, 지속가능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리빙 디자인 등의 전시 품목과 
부산 디자이너스룸과 스퀘어 네이처 등의 기획관, 슈퍼루키디자이너 등의 특별존으로 구성

◇ KNN, 부산디자인진흥원과 공동 주최로 진행




부산의 유일한 디자인 전문 전시 ‘2022 부산디자인위크(이하 부산디자인위크)’가 6월 9일(목)부터 12일(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3홀에서 개최된다. 부산디자인위크는 국내외 디자인분야 네트워크를 기반한 디자인 전문 전시인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는 ㈜디자인하우스와 부산경남 지역의 대표 방송 ㈜KNN, 부산의 디자인 산업을 이끌고 있는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이 함께하여 국내외 유망한 기업들과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이 찾는 부산의 대표적 디자인 전문 전시회다. 

이번 부산디자인위크는 ‘로컬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로 부산, 경남지역 브랜드와 디자인 전문 스튜디오 200여개가 360여부스 규모로 참가하여 다양한 기획전과 특별전을 진행한다 ▲제품/패션 디자인 ▲지속가능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리빙 디자인 등의 품목으로 전시가 진행된다.

[기획관]

▲<부산 디자이너스룸 Busan Designer’s Room>: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로컬 디자이너 4인이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기획한 전시. 부산의 로컬 디자이너 커뮤니티 ‘프로토’에 속한 3팀의 디자이너, 피스앤플렌티, 소소나, 부산고등어가 각각의 부스를 각각의 라이프스타일과 작업 과정을 엿볼 수 있도록 개성을 드러내고, 가든 디자이너 이혜숙은 실내 식물들이 야생화와 어우러져 흥미로운 식재 컴비네이션을 보이는 테라스 가든을 제안한다. 
  
▲<스퀘어 네이처 Square Nature>: 2021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영 앰버서더로 선정된 디자이너 듀오 슈퍼포지션(서정선&김종민)의 기획전시. 전시 명이자 공간의 컨셉인 스퀘어 네이처는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자연과 한국적 형태를 결합한 공간을 의미한다.

▲<동시공존>: 2019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의 1대 영 앰버서더인 스튜디오 신유의 전시. 해양 폐기물인 폐어망을 활용하여 버려지던 폐기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넷 워크 NET_WORK>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연에서 인공, 다시 인공에서 자연으로 순환되는 물질의 가능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연의 중요성과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2022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 수상작 전시관>: 1981년 시작된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의 역사를 이어받아 올해 4회째 개최되는 디자인 공모전인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의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가 전시장에서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존]

▲슈퍼 루키존: 가능성 있는 신진 디자이너 5인, 김로원, 김현우, 배서영, 정태영, 박형호의 역량을 보여주는 전시. 디자인 전문 전시 '부산디자인위크'에서 경쟁력 있는 신진 디자이너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 기반의 루키디자이너들을 발굴하여 전시를 진행한다. 

▲NFT 특별존: 앤드뉴갤러리가 구성한 NFT와 원화(피지컬 아트)전시. 부산디자인위크 기간동안 작가와 관람객이 콜라보 작품을 완성하여 에어드롭으로 NFT를 나눠주는 체험형 이벤트와 포토존이 준비된다. 

▲로컬디자인스토리존: 시대적 화두를 내세워 건강한 창작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로컬 브랜드들의 다양성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 마산의 마사나이, 부산의 디자인부산, 거제도의 로원드, 영주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영주잡화점, 영도 도시문화센터, 감천문화마을 등이 참여한다. 

[부대행사]

▲부산디자인스팟: 부산의 주목할 만한 스팟 25군데를 고유의 스토리와 함께 소개한다. 부산디자인위크 홈페이지를 통해 각 스팟의 특징과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BDW 로드 패션쇼: 부산 지역 내 로컬 디자이너 브랜드 9팀과 한복디자이너와 함께 하는 로드패션쇼가 6월 9일 오후 1시와 3시, 총 2회 전시장 내 스튜디오 신유 부스에서 진행된다.

▲글로벌 디자인 포럼: 디자인 영역 전문가 8인을 모시고 2일간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되는 디자인 산업 종사자와 학생들을 위한 디자인 전문 세미나로 <다이나믹 모먼트>라는 주제로 창의적 연결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최사인 디자인하우스 관계자는 “부산디자인위크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도시 부산에서 시민의 삶 속에 문화와 디자인을 전파하고, 도시 재생사업 연계 등 도시 산업 육성에 기여하여, 지속가능하고 자생력 있는 복합도시로 부산을 만들어나가는 모두를 위한 문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디자인위크 참관을 위한 사전 예매는 6월 7일(화)까지 네이버 공식 예매사이트를 통해 할인된 금액으로 가능하다. 관람 시간은 6월 9일(목)부터 11일(토)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12일(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매표 및 입장 마감 시간은 관람 종료 한 시간 전이다. 티켓 및 입장, 전시 및 부대 행사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부산디자인위크 공식 홈페이지(www.designweek.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022 부산디자인위크 행사개요 >

· 행사명 : 2022 부산디자인위크(제2회)
· 기  간 : 2022년 6월 9일(목) – 12일(일), 4일간
· 장  소 : 벡스코 제1전시장 3홀
· 주  최 : ㈜디자인하우스, ㈜KNN, (재)부산디자인진흥원
· 주  관 : 월간 <디자인>
· 관람시간 : 6월 9일(목) – 11일(토), 10:30~18:00
             6월 11일(일), 10:30~17:00
· 행사구성 
· 전시 구성 : 
제품&패션 디자인, 지속가능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리빙 디자인
· 기획관 : 부산 디자이너스룸, 스퀘어 네이처, 동시공존, 2022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 수상작 전시관
· 특별존 : 슈퍼 루키존, NFT 특별존, 로컬디자인스토리존
· 부대행사/이벤트 : 
오프닝 리셉션, 글로벌 디자인 포럼, 부산 디자인 스팟, 로드 패션쇼


· 홈페이지 : www.designweek.co.kr
· [bookmark: _GoBack]문  의 : bdw@design.co.kr/ 02-2262-7220
· 글로벌 디자인 포럼 프레스 신청: 02-2262-7198














별첨 1

글로벌 디자인 포럼 Global Design Forum

	일정
	세션/시간
	연사/소속
	강연 제목

	DAY 1
6/10(금)
	Session 1.
10:00 – 11:00
	이석우
SWNA 대표
	네오 컬래버레이션: 
디자인과 삼인행필유아사언(三人行必有我師焉)

	
	
	[강연 설명]
논어에서 유래한 삼인행필유아사언은 ‘나와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 중에는 반드시 내게 없는 장점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뜻으로, 협업은 먼 곳이 아닌 주변의 동료와 친구들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리버럴 오피스는 먼 곳이 아닌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SWNA의 브랜드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리버럴 오피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디자인에서의 협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연사 소개]
이석우는 홍익대를 졸업 후 삼성전자, 미국 Teague를 거쳐 Motorola-Google에서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리드,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 후 2011년 산업 디자인 오피스 SWNA를 설립하였다. 2015년 'Red Dot Design Award concept 부문 Global Top 10 디자인 스튜디오'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산자부장관 표창, 2019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에 디자인 부분을 수상했다. 2021년 삼성디자인멤버쉽 자문교수, 2021년 독일 iF 어워드 및 브라운 어워드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Session 2.
11:30 – 12:30
	한재석
넥슨코리아 인텔리전스랩스 UX실 실장
	Game, Gamer & UX: 
게임산업에서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

	
	
	[강연 설명]
동시대 게임 산업과 국내 최고 수준의 온라인 게임 제작·배급사인 넥슨 그리고 인텔리전스랩스 조직에 대해 살펴본 뒤, UX 디자인이 게임 서비스에 기여하는 방법을 논한다. 게임에서의 좋은 유저 경험과 이에 대한 분석과 성과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데이터 분석과 조직간의 협업에 대해 이야기 한 뒤 디자인적 사고의 중요성과 UX 디자인의 책임과 역할로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연사 소개]
2015년 넥슨에 입사하여 다양한 게임의 UX를 분석하였고 이후 크레이지아케이드 디렉터를 약 3년간 역임하였다. 현재는 넥슨 인텔리전스랩스 UX실의 실장을 맡아 넥슨에서 개발중인 게임, 여러 서비스에 있어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발견하고 제공할 수 있을 지 고민하고 있으며 게임 개발/사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UX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조직을 이끌고 있다. 게임 산업에서 UX 분야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사용자 경험 분석의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Session 3.
14:00 – 15:00
	조나단 정
마이리얼트립 CXO
	모두가 꿈꾸는 슈퍼앱, 충돌이 창조가 되는 순간

	
	
	[강연 설명]
토스, 카카오, 배달의 민족, 쿠팡 등 우리가 일상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최근 하나같이 수퍼앱으로의 진화를 선언한다. 이들이 말하는 수퍼앱은 무엇이고, 왜 모두가 수퍼앱이 되고 싶어할까? 기존의 서비스가 고객의 일상에 더욱 밀접하게 녹아 드는 수퍼앱이 되기 위한 조건과, 서로 다른 하위 장르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기존의 서비스가 이러한 에너지를 결합해 ‘와우Wow’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수퍼앱으로 진화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

[연사 소개]
조나단정은 현 마이리얼트립 CXO(Chief Experience Officer)로서 프로덕트, 디자인, 브랜드, 데이터 등을 포함한 제품 경험 총책임직을 맡고 있다. 마이리얼트립에 입사하기 전에는 쿠팡 Head of UX로서 쿠팡, 쿠팡이츠, 로켓프레시, 와우멤버십 등의 서비스를 출범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했다. 그전에는 구글 본사에서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머티리얼 디자인과 같은 팀에서 다수의 제품을 리딩하였으며, 2018년 구글 IO 컨퍼런스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대체 불가능한 제품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Session 4.
15:30 – 16:30
	이상진
디스트릭트 홀딩스 부사장
	새로운 가치를 찾는 집요한 크리에이터

	
	
	[강연 설명]
디스트릭트(d’strict)는 코엑스 웨이브Wave와 아르떼뮤지엄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뉴미디어의 분야의 선구자로 국내외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지금도 새로운 시도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디스트릭트의 지나 온 여정과 아르떼뮤지엄의 탄생 그리고 세상과의 소통,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하며 비슷한 길을 가고있는 동료들과 디자이너에게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희망한다.

[연사 소개]
이상진은 세계수준의 실감형 콘텐츠를 창조하고 선도하는 기업 디스트릭트 홀딩스의 부사장이자 상설 미디어 아트 체험관 아르떼뮤지엄, NFT 프로젝트 아르떼메타의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미디어 아티스트 프로젝트 그룹인 에이스트릭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다. 2019년 ‘공존과 협업’을 테마로 한 로봇 카페 카페봇의 총괄 디렉터와 2018년 평창올림픽의 라이브사이트의 총괄 디렉터를 역임했고, 2009년부터 2016년까지 GD의 홀로그램 콘서트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총괄한 바 있다.

	DAY 2
6/11(토)
	Session 1.
10:00 – 11:00
	장유주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
일러스트레이터
	크리에이터 3.0: 메타버스 창작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강연 설명]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 우리는 어떻게 적응하고 성장해 나가야 할까?
웹 3.0 시대에는 어떤 콘텐츠가 존재하고, 어떻게 나를 알리고 활동 할 수 있을지,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다

[연사 소개]
‘젬젬 ZEMZEM’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유주는 현실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아이템 크리에이터’로 두 세계를 바쁘게 오가고 있다. 한 발 빠르게 메타버스 창작자 시장에 뛰어들어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한 뒤,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작활동과 네이버 Z의 제페토 스튜디오 운영했고, NFT 댕댕 스페이스 ‘코니프렌즈’ 프로젝트의 아트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Session 2.
11:30 – 12:30
	여인택
피치스그룹코리아 대표이사
	Peaches가 꿈꾸는 미래 모빌리티

	
	
	[강연 설명]
자동차 문화 기반의 패션 브랜드가 꿈꾸는 미래 모빌리티 회사는 무엇일까? WEB3, 누구에게는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팬덤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사업을 꿈꾸는 피치스Peaches에게는 분명 그 이상이다. VECTOR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피치스의 "가상의 자동차 회사" 프로젝트를 부산디자인위크 글로벌 디자인 포럼에서 최초로 공개하려고 한다.

[연사 소개]
2018년 한국과 미국에서 피치스그룹을 창립하고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여인택 대표는 아우어 베이커리, 도산분식, 배드파머스 등으로 알려진 씨엔피 컴퍼니CNP Company의 공동 창립자이자 투자자로, 미국의 미시건 앤 아버 대학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에서 사회심리학을 전공했다. 오프라인 자동차 문화공간인 피치스 도원을 운영하며 다양한 자체 프로젝트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Session 3.
14:00 – 15:00
	김재원
아틀리에 에크리튜 대표, 
디렉터
	브랜드를 집필합니다.

	
	
	[강연 설명]
에크리튜(écriture)는 글자를 포함한 인간이 쓴 모든 기호와 드로잉 등이 포함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아틀리에 에크리튜는 독창적인 ‘집필 과정’이 브랜딩의 핵심이라는 생각으로 디자인 기획을 작성한다. 공간, 오브제, 브랜드의 집필과정에서 아틀리에 에크리튜는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이를 편집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아틀리에 에크리튜의 프로젝트들과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연사 소개]
김재원은 디자인 기획 컴퍼니 아틀리에 에크리튜를 이끌며, 성수동의 자그마치와 오르에르, 오르에르 아카이브를 거쳐 어른을 위한 문구점 포인트오브뷰와 과자점 오드투스윗, LCDC Seoul을 기획했다. 자체 브랜드 운영과 함께 다양한 외부 프로젝트의 아트 디렉션을 진행하고 있다. 런던 세인 마틴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공하고 건국대학교 리빙 디자인 전공 박사과정 졸업 후 동 대학교 겸임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Session 4.
15:30 – 16:30
	나훈영
Project Design Group 대표
하우스비전 코리아 집행위원
	비전을 심고 미래를 짓는 크리에이티브

	
	
	[강연 설명]
온라인과 디지털이 많은 것을 대체하고 있는 요즘, 역설적으로 아날로그와 오프라인이 더욱 주목받고있다. 한발 더 나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연결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고민해야하는 요소가 되었다. 크리에이티브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는 국경과 각자의 영역을 넘어 서로의 크리에이티브 요소를 공유하고, 확장해 나가야 하는 시기를 살고있다. 2022년 5월 충청북도 진천에서 열린 코리아 하우스비전은 그런 지점에 있어서 영역과 국경,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어 각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이 연결을 통해 만들어 낸 좋은 예라고 생각하며 부산 디자인 위크에서 그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연사 소개]
나훈영은 산업디자인과 경영학을 공부한 후 공간디자이너, 전시 기획자, 스페이스 프로그램 컨설팅을 하고 있다. 프로젝트디자인그룹을 설립하여 DDP(동대문 디자인플라자) 공간코딩컨설팅, 크레아 개발 및 운영, SM엔터테인먼트 본사 커뮤니케이션센터 컨설팅, 현대차 고객경험센터 컨설팅, 만나CEA의 기업 캠퍼스 뤁스퀘어 개발 컨설팅 등의 공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코리아 하우스비전을 일본의 디자이너 하라 켄야와 공동 주관하였으며 2018년부터 SWDW(서울워크디자인위크)를 5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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